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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perceived by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ethods: Researchers developed two tools for 
this study after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 and conducting research team workshops: questionnaire of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200 nursing students were recruited in convenient sampling 
to respond to these questionnaires. Of nurses’ 10 qualities, major affecting factors on the cultural competency were 
identifi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nursing students perceived technical nursing skills 
and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as nurses’ most important qualities. However, ‘having a passion for patient 
care’, ‘demonstrating strong nursing profession’s code of ethics’ and ‘teaching and research ability’ were found a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the variance of the cultural competency. These three factors explained 16% of the 
total variances of the cultural competency (F=13.98, p<.001). Conclusion: The educational strategies to improve 
cultural nursing competency need to incorporate students’ expectations for the professional nurses’ roles. Also, fur-
ther studies need to develop reliable and valid measurement tools for cultural compet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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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전문직 사명을 구현하기 위하여 간호사들은 사회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는 간호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1]. 최근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인구 이동은 전문직 간호사의 

역할 및 중요도에 변화를 주고 있다[2]. 1990년대 이후 한국 사

회는 외국인 이민자의 국내 유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단일

민족사회에서 다민족사회로 향해 빠르게 이동 중에 있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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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숙 ․ 이우숙 ․ 박연숙 등

년 국내 전체 혼인 322,807건 중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8.0% 수준에 이르고 있다[3]. 2014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1,797,618명으로서 전체 국내 인구 대비 국내 체류 외

국인의 비율은 2010년 2.50%에서 2014년 3.67%로 해마다 증가

하고 있다. 국적별 국내 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중국이 898,654

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6,663명(7.6%), 베트남 

129,973명(7.2%), 태국 94,314명(5.7%)의 순으로 나타났다[4]. 

국내 사회는 저 출산 ․ 고령화 사회라는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이주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다문화 가정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5]. 이에 

따라 다문화현상으로 인해 한국사회의 보건의학 분야에 미치

는 영향은 더욱 가속될 전망이며, 향후 지역사회 간호 분야에

서는 국내 다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

문직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간호사의 문화역량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6]. 

보건의학 분야에서 사회정의 구현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건

강 불균형 감소를 위하여[7], 일선 주민을 돌보는 지역사회 간

호사의 문화역량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간호사의 

업무 만족, 지역사회 간호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대상자의 만족도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8]. 초

기 국내의 다문화간호 실무는 지역사회와 산업체 간호에서부

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 

여성을 대상으로 모성간호와 영유아 간호요구가 증가하였고, 

도시 산업체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산업체 간

호에서 출발하여[9,10], 간호교육을 포함하여 전체 간호실무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다. 

문화역량이란 다문화의 다양한 인구 집단에게 질적 간호를 

제공함에 있어서 필요한 태도, 지식 및 기술이다[11]. 최근 급

속히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국내의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사

의 업무에 있어서 다문화 이해를 포함한 문화역량이 점차 강조

되고 있으며, 문화역량이 높은 간호사는 주요 전문직 간호사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12]. 특히 간호사가 문화 

간호를 수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간호사의 문화 지식과 

기술이 아무리 높아도 대상자에게 문화능력을 효과적으로 전

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훌륭한 문화 역량을 지닌 간

호사는 일반 간호사와 다른 자질과 태도를 발휘할 것이라고 가

정하지만[13], 아직 문화역량과 간호사 자질에 대한 연구는 거

의 보고되지 않았다. 

문화역량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간호학에는 지역사회 간

호사의 문화역량강화를 위한 학습내용을 크게 다루고 있고, 미

국의 지역사회 간호사의 8가지 역량 중 하나로 문화역량을 포함

시키고 있다[6,14]. 또한 국내 간호교육자들은 간호대학의 교과

과정에 다문화 교과과정을 강화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10]. 2013년부터 국내에

서도 문화역량 증진을 위해 간호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가 발표

되기 시작하였다[10]. 특히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는 건강 형평성

개념과 건강권 보장을 주요 학습 목표에 포함시키고, 이를 위하

여 사회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하고 국제적 보건의료 환경 속에

서의 문화역량 증진을 위해 크게 노력을 기울여왔다[15,16].

간호사 자질이란 전문직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한다[17] 그 동안 이 개념은 전문직 간호의 

질을 보장하고, 대상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

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간호교육 평가나 목표 설정 시 주요 지침

으로 활용되어왔다[18].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자질 

중요도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 전문직관을 반영한다

[19] 1학년과 4학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 문화

역량을 비교하면 간호학 교과과정을 통한 간호대학생의 전문

직관과 문화역량의 변화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0]. 이에 본 연구는 1학년과 4학년의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 문

화역량을 조사하여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강화 교육의 방향

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간

호사 자질 중요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역량 강

화 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 1학년과 4학년의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과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차이를 조사한다.

 간호대학생의 연령, 문화역량 및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관

계를 확인한다. 

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간호사 자

질 중요도를 확인한다. 

연 구 방 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역량과 간호사 자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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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대상은 국내 지방 대도시에 소재한 4년제 간호대학

의 1학년 학생 100명과 4학년 100명을 편의 표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4년 9월~2014년 10월 기간 동안 실시하였다. 대상

자 선정기준은 1학년 재학생 289명과 4학년 재학생 138명 중 

본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남 ․ 녀 학생 200명(1학년 100명, 4

학년 100명)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18명이었으나, 불충분한 자

료를 제외한 200명의 자료만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

다.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효과

크기=.15, 유의수준=.05, 설명력=.95)에 필요한 표본 수를 산

출하였을 때 178명이므로[21], 본 연구의 표본 크기는 적절하

다고 판단된다.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진이 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IRB를 취

득하였으며(승인번호: 1041078-201405-HR-088-01), 설문조

사는 연구자의 수업과 관련이 없는 연구보조원이 연구대상자

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서면동의서를 받은 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참여 여부에 따른 이득이나 불

이익은 전혀 없었다.

4. 연구도구

1) 문화역량

이는 간호사가 실무현장에서 다문화 환자를 만나고, 간호할 

때 요구되는 간호업무를 해낼 수 있는 능력으로서 문화적 태도, 

지식, 기술을 의미한다[12]. 본 연구에서의 문화역량은 3가지 

하부 개념을 포함한다. 즉, ‘문화 인식 및 갈망’, ‘문화적 만남’, 

‘문화 간호 지식 및 기술’로 구성된다. ‘문화 인식 및 갈망’은 간

호학생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스스로 검토하고 심층 탐색하

여 자신과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반성하고, 문화

간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능

력을 의미한다. ‘문화적 만남’은 간호학생이 자신과 다른 문화

적 배경을 지닌 대상자를 만났을 때 상호작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

미한다. ‘문화간호 지식 및 기술’은 간호학생이 다양한 문화와 

인종 집단의 건강 관련신념에 따른 실천과 문화가치관, 질병 발

생률과 유병률 및 치료 효율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대상자의 문

화에 맞는 환자 간호와 신체 사정의 실시능력을 의미한다[10]. 

이와 같은 개념들을 포함하는 간호역량 측정도구를 제작하

기 위하여 본 연구진(간호학 교수 3명, 임상간호사 경험 후 간

호학박사과정 중인 연구원 2명, 미국 대학의 글로벌 건강간호

센터를 방문 연구 중인 연구원 1명)이 3회에 걸친 워크숍을 실

시하였다. 연구 초기에는 23개로 구성된 측정도구를 개발하였

다. 이때 Campinha-Bacote[12]의 건강 전문가를 위한 문화능

력 측정도구(Inventory for Assessing the Process of Cultu-

ral Competence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Revised, 

IAPCC-R)와 Rew 등[22]의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인식 측정

도구(measurement of Cultural Awareness for nursing 

Student, CAS)를 검토한 뒤, 임상 시나리오를 사용한 설문도

구를 제작하였다. 

본 도구는 분만을 앞둔 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를 돌보는 간호학생이라면 어떻게 반응할지를 묻

는 23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본 도구의 내용 타당성을 높이

기 위하여 간호대학생, 임상간호사, 간호학 교수 및 사회과학 

교수의 검토아래 문항을 수정하고, 본 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

토하기 위하여 간호대학생 49명(1학년 40명, 3학년 2명, 4학년 

7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한 결과, 저학년의 경우 의학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응답자의 이

해를 돕기 위하여 의학용어 해설을 추가하고 간호학생들이이

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예비 조사

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 Cronbach's ⍺는 .74였다. 이때 23개 문

항 중 내적 일관성을 감소시키고 전체 문항과 역상관성을 보이

는 5개 문항을 삭제하고 18개 문항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Cronbach's ⍺는 .79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18개 문항은 ‘문화 인식 및 갈망’은 ‘환자 명

단에서 외국인 이름을 보고 실습이 어려워지게 될 것을 염려하

는 지’, ‘평소 동남아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태도가 현재 결혼 이

주 여성을 돌보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  ‘베트남 식 산후 조리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 등 9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적 

만남’은 ‘결혼 이주 여성 환자를 돌보기를 꺼려하는지’, ‘다양

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환자 돌보기를 꺼려하는 지’ 등에 관한 

질문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문화간호 지식 및 기술’ 

척도는 ‘결혼 이주 여성 환자의 통증 표현 해석’,  ‘결혼 이주 여

성 환자의 신체 검진 기술’,  ‘베트남 민족의 질병 특성이나 약물 

반응을 고려한 간호를 제공하는지’ 등에 관한 문항 5가지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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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nd Mean Score of Cultural Competency (N=200)

 Characteristics n (%) M±SD t or F p Scheffé́

Year of 
the students

Freshmen
Senior

100 (50.0)
100 (50.0)

65.63±6.56
62.69±6.72

3.12 .002

Gender Female
Male

177 (87.5)
 23 (11.5)

64.23±.6.45
63.66±9.07

0.38 .704

Level of 
academic 
performance

High (the top 30%)
Medium (31%~69%)
Low (the bottom 30%)

 61 (30.5)
124 (62.0)
15 (7.5)

64.05±6.54
64.06±6.72
65.40±8.48

0.27 .764

Reason for 
entering 
nursing college 

Aptitude
Desire for professional job
Job security
Significant other’s recommendation
Others

 42 (21.0)
 62 (31.0)
 53 (26.5)
 31 (15.5)
12 (6.0)

66.12±7.89
64.68±6.13
62.98±5.65
62.71±7.02
63.58±8.81

1.77 .136

Moment 
when to choose 
the nursing 
as a major 

Before starting high schoola

Freshmen year in high schoolb

Sophomore year in high schoolc

Junior in high schoold

After taking National college entrance exame

 31 (15.5)
 27 (13.5)
 39 (19.5)
 63 (31.5)
 40 (20.0)

66.58±8.63
60.30±4.09
65.51±6.57
64.08±6.24
63.70±6.73

3.82 .005 a＞b
b＜c

Total 200 (100.0) 64.16±6.78

성되었다. 총점은 18점에서 90점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

을수록 문화역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 Cron-

bach's ⍺는 .74였다.

 

2) 간호사 자질 중요도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자질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본 연구진은 전문직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10가지 자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한 설

문지를 제작하였다. 본 도구의 10가지 전문직 간호사의 자질

은 Medigovich[23]의 ‘훌륭한 간호사(good nurse)’ 자질과 

Cowan 등[17]의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검토한 뒤 

본 연구진의 논의를 거쳐 ‘간호 기술 발휘’, ‘간호학 전문지식’,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동료와의 협동적 관

계형성’,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건강한 신체 유지’, ‘간호 

전문직 윤리구현’,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려는 열정’, ‘교육과 

연구능력’ 및 ‘유머감각’을 주요 간호사 자질로 선정하였다. 연

구대상자들은 각 간호사 자질의 중요도를 5점 척도로 응답하

게 하였으며, 해당 자질의 점수가 높을수록 중요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는.79였다.

5. 자료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역량의 차이는 Stu-

dent’s t-test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연령, 지각된 

간호사의 자질 및 문화역량과의 관계는 상관관계 분석을, 문화

역량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간호사의 자질을 확인하기 위한 단

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각각 실시하

였다. 이와 같은 분석은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연 구 결 과

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21±3.43 세이며, 여학생 117명

(87.5%), 남학생 23명(11.5%)이었다(Table 1). 스스로 평가한 

학업 성적에 따른 분포를 보면, 스스로의 성적이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학생 수는 61명(30.5%), 중위에 해당한다

고 응답한 학생 수는 124명(62.0%), 하위 30%에 해당한다고 응

답한 학생 수는 15명(7.5%)이었다.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어서’(62

명, 31.0%), ‘안정적 직업을 선택할 수 있어서’(53명, 26.5%), 

‘적성이 맞아서’(42명, 21.0%), ‘가족이나 주위사람의 권유’(31

명, 15.5%) 때문이었다. 간호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가 가장 많았다(63명, 31.5%)(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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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an score of Cultural Competency by Year of the Students (N=200)

 Sub-scale
Number of 

item 
Range

Total
(n=200)

Freshmen
(n=100)

Senior
(n=100) t p

 M±SD M±SD  M±SD

Cultural awareness and desire  9 1~5  3.56±0.44 3.64±0.43  3.47±0.43 2.77 .006

Cultural encounter  4 1~5  3.74±0.67 3.89±0.64  3.60±0.68 3.14 .002

Cultural nursing knowledge and skill  5 1~5  3.43±0.47 3.46±0.50  3.41±0.44 0.78 .435

Total score 18 18~90 64.16±6.78 65.63±6.56 62.69±6.72 3.13 .002

2. 문화역량

간호대학생의 평균 문화역량은 64.16±6.78이었다. 하부척

도 별 평균점수를 보면, ‘문화 인식 및 갈망’은 3.56±0.44, ‘문화

적 만남 시’는 3.74±0.67, ‘문화간호 지식 및 기술’은 3.43±0.47

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문화역량 점수 차이의 분석 결과

(Table 1), 여학생은 64.23±6.45점으로 남학생의 점수 63.66± 

9.07보다 높았으며, 학교성적에 따른 문화역량의 차이를 보면, 

하위 성적 군은 65.40±8.48, 상위군 64.05±6.54, 중위군 64.06 

±6.72로서 하위군이 가장 높았다. 간호학을 선택한 동기에 따

른 문화 역량은 적성이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한 군(66.12±7.89)

이 다른 군에 비하여 가장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 간호학 선택을 결정한 시기에 따른 문화역량 점수의 차이

를 보면,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결정한 군이 66.58±8.6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높은 군은 고둥학교 2학년 때 결정한 

군으로 65.51±6.57점이었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한 군은 

60.30±4.0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와 같이 간호학선택을 결정

한 시기에 따른 문화역량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p<.05)(Table 1). 연령에 따른 문화역량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Table 3), 연령이 증가할

수록 문화역량이 낮아지는 역상관성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03, p=.646).

3. 간호사 자질 중요도 

전체 대상자가 지각한 10가지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평균값

이 높은 순위로 나열하면(Table 4), 간호 기술 발휘(4.71±0.48), 

간호학 전문지식(4.67±0.50),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

션 능력(4.65±0.50),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형성(4.59±0.57), 환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4.55±0.54), 건강한 신체 유지(4.48± 

0.68), 간호 전문직 윤리구현(4.42±0.67), 간호학 발전에 기여

하려는 열정(3.91±0.69), 교육과 연구능력(3.63±0.70) 및 유머

감각(3.42±0.79)이었다. 1학년이 지각한 간호사 자질 중요도

의 순위는 전체 대상자가 지각한 것과 동일하였지만, 4학년이 

지각한 간호사 자질 중요도의 순위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

뮤니케이션 능력’(4.67±0.49),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 형성’ 

(4.70±0.52), ‘간호 기술 발휘’（4.67±0.49), ‘간호학 전문지식’ 

(4.57±0.49) 의 순위가 더 높게 인지되었고 나머지 자질은 전

체 대상자와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Table 4).

4. 연령, 문화역량,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의 관계

연령에 따른 문화 역량은 역상관성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03, p=.646). 연령이 증가할수록 ‘간

호기술 발휘’의 중요도는 역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였다(r=-.03, p=.008). 나머지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 

연령은 순상관성을 보였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

다(p<.05) 

각각의 간호사 자질 중요도 점수와 문화역량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10개 간호사 자질 모두는 문화역량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성을 보였다. 각 간호사 자질 중요도와 문화역량

과의 상관계수를 보면, ‘간호 기술 발휘’는 r=.21 (p=.002), ‘간

호학 전문지식’은 r=.20 (p=.004),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

케이션 능력’은 r=.25 (p<.001),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형성’

은 r=.22 (p=.002),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r=.33 (p= 

.001), ‘건강한 신체 유지’는 r=.23 (p=.001), ‘간호 전문직 윤리

구현’은 r=.30 (p<.001), ‘간호학 발전에 기여하려는 열정’은 

r=.29 (p<.001), ‘교육과 연구능력’은 r=.26 (p<.001) 및 ‘유머

감각’은 r=.24 (p=.001)이었다. 

5. 문화역량 주요 영향요인 분석

상관성 분석(Table 3)에서 문화역량과 의미 있는 관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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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among Age, Cultural Competency and the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N=200)

Variables
Age CC Q01 Q02 Q03 Q04 Q05 Q06 Q07 Q08 Q09 Q10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r (p)

Age (year) 1 -.03
(.646)

-.13
(.058)

-.23
(.001)

.014
(.841)

.08
(.220)

.02
(.837)

.12
(.093)

.08
(.263)

.04
(.575)

.04
(.601)

.12
(.095)

CC 1 .21
(.002)

.20
(.004)

.25
(＜.001)

.22
(.002)

.33
(＜.001)

.23
(.001)

.30
(＜.001)

.29
(＜.001)

.26
(＜.001)

.24
(.001)

 Q01 1 .65
(＜.001)

.17
(.016)

.17
(.019)

.20
(.005)

.11
(.139)

.16
(.024)

.19
(.008)

.20
(.005)

.14
(.051)

 Q02 1 .21
(.003)

.15
(.033)

.23
(.001)

.09
(.194)

.16
(.028)

.25
(＜.001)

.30
(＜.001)

.06
(.402)

 Q03 1 .49
(＜.001)

.45
(＜.001)

.27
(＜.001)

.30
(＜.001)

.26
(＜.001)

.20
(.004)

.32
(＜.001)

 Q04 1 .36
(＜.001)

.49
(＜.001)

.44
(＜.001)

.29
(＜.001)

.19
(.008)

.36
(＜.001)

 Q05 1 .28
(＜.001)

.29
(＜.001)

.39
(＜.001)

.22
(.002)

.19
(.008)

 Q06 1 .49
(＜.001)

.25
(＜.001)

.26
(＜.001)

.34
(＜.001)

 Q07 1 .34
(＜.001)

.30
(＜.001)

.32
(＜.001)

 Q08 1 .47
(＜.001)

.28
(＜.001)

 Q09 1 .25
(＜.001)

 Q10 1

CC=cultural competency; Q01=displaying the technical skills; Q02=having the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base; Q03=communication well 
wi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Q04=keeping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co-workers; Q05=having a passion for the patient care; 
Q06=maintaining physical health for herself or himself; Q07=demonstrating nursing profession’s code of ethics; Q08=contributing to the 
nursing advancement; Q09=teaching and researching ability; Q10=having a sense of humor.

Table 4. The Mean Sore of the Students’ Perceived Importance of Nurse’s Qualities (N=200)

Importance of nurse's quality 
Total Freshmen Senior

Rank M±SD Rank M±SD Rank M±SD

. Displaying the technical skills 1 4.71±0.48 1 4.75±0,46 3 4.67±0.49

. Having the professional nursing knowledge base 2 4.67±0.50 2 4.77±0.69 4 4.57±0.52

. Communicating well with patients and family members 3 4.65±0.50 3 4.60±0.51 1 4.71±0.48

. Keeping the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co-workers 4 4.59±0.57 4 4.47±0.59 2 4.70±0.52

. Having a passion for the patient care 5 4.55±0.54 5 4.55±0.54 5 4.55±0.54

. Maintaining physical health for herself or himself 6 4.44±0.66 6 4.43±0.69 6 4.45±0.63

. Demonstrating nursing profession's code of ethics 7 4.42±0.67 7 4.43±0.66 7 4.40±0.68

. Contributing to the nursing advancement 8 3.91±0.69 8 3.95±0.67 8 3.88±0.70

. Teaching and researching ability 9 3.63±0.70 9 3.64±0.77 9 3.61±0.63

. Having a sense of humor 10 3.42±0.79 10 3.24±0.84 10 3.6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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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jor Affecting Factors on Nursing Competency (N=200)

 Affecting factors B SE β t p

Q05 3.11 .86 .24 3.61 ＜.001

Q07 1.85 .71 .18 2.60 .010

Q09 1.48 .66 .15 2.14 .026

R2=.16, F=13.98, p＜.001

Q05=having a passion for the patient care; Q07=demonstrating nursing profession’s code of ethics; Q09=teaching and researching ability.

인 각각의 10가지 간호사 자질 중요도들을 독립변수로 설정하

고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문화능력 점수의 주요 예측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때 10개 독립변수들의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5 이하이었고, 공차한계

는 0.67 이상이었으므로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문제되

지 않음을 확인하였다[24].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간호 전문직 윤리 구현’, 및 ‘교육 및 연구 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들 3가지 변수들은 문화역

량 점수 변화의 16%를 설명하였다(p<.05)(Table 5).

논 의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간호 교육은 궁극적으로 인종, 민족, 종

교, 언어, 성, 성적 지향, 계층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의 차이와 정

체성을 서로 존중하고 수용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및 인권

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25], 

이에 맞는 역량과 자질을 지닌 간호사를 배출하는데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6]. 이런 면에서 본 연구의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과 간호사 자질 중요도는 최근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

내 간호교육 실태와 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은 백분율 점수 환산 시 

71.3%에 해당하며, ‘문화지식 및 기술’ 영역의 점수가 ‘문화인

식 및 갈망’ 영역이나 ‘다문화 환자 만남 시 편안함’ 영역의 점

수에 비해 가장 낮았다. Han[26]의 연구는 580명의 간호대학

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60.80%점수를 보

였다. 측정도구가 다르기 때문에 두 연구의 점수를 직접 비교

할 수는 없지만, Han[26]의 연구에서도 ‘문화 간호 지식과 기

술’ 영역 점수가 문화인식이나 민감성 영역 점수보다 상대적으

로 낮게 나온 것은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Yang 등[8]의 연구에

서의 방문간호사(55.2%), 보건진료원의 문화역량은(58.2%) 

보다 높았다. 이는 척도가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

의 간호대학생의 문화역량 점수가 비교적 높았던 점은 최근의 

미디어를 통한 사회적 관심이나 간호교육 및 간호 연구의 관심

이 증가된 것을 반영하였다고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를 포함한 간호학 전공과 실습 경험한 

4학년의 문화역량이 1학년에 비하여 문화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보인 점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였을 것

으로 사료된다. 본래 간호학문은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지닌 대

상자를 돌보는 학문이므로, 간호학 연구자들은 간호학 교과과

정을 통해 문화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였다[20]. 특히 본 

연구에서 1학년의 문화 인식과 갈망, 문화 만남 영역의 점수가 

4학년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던 점은 본 연구가 실시된 기간 

쇼셜 미디어[27]와 미디어와 대학 교육환경[28]이 크게 작용하

였다고 해석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이나 대학 환

경 변수를 포함하여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학년과 4학년 사

이의 문화역량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하여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가 간호학 전공을 결정한 시기에 따라 문화역

량 점수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2학년 

때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문화역량이 높았다. 본 연구대상자들

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떤 요인이 대학 진학 및 전공 선택 시 영

향을 주었는지 추후 연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장기간에 걸쳐 전문직 간호

의 특성을 이해하고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 문화 역량에도 긍정

적인 효과를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지만,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는 성적이 낮은 학생의 

문화역량이 높았고, 취업을 위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경우나 

가족이나 주위의 권유로 간호학을 전공을 선택한 경우보다 적

성이 맞아서 간호학을 선택한 경우에 문화 역량이 높았던 점은 

크게 주목할 만하다. 이런 자료는 오랜 기간에 걸쳐 자율적으로 

형성된 간호 전문직관이 문화역량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이전 시기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호 전문직의 돌봄 특성과 가치관을 알리고 홍보함

으로써 간호 전문직에 대한 이미지는 물론 문화역량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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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간호대학생 특히 일학년 학생들은 간호사 자질 중

요도 중 ‘간호 기술 발휘’와 ‘간호학 전문지식’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지만 4학년 학생들은 ‘환자 및 보호자와의 커뮤니케

이션 능력’ 이나 ‘동료와의 협동적 관계 형성’ 인간관계 능력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더욱이 연령과 간호사 자질과의 상관성 분

석에서 연령이 증가 할수록 ‘간호기술 발휘’를 덜 중요시 여겼

다. 국내의 다른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이나[29] 간호사는[18] 

간호 기술이나 간호지식을 중요한 간호사 자질로 인정하고 있

었으나, 간호 관리자는 간호사의 인성이나 건강관리 팀 안에서

의 협동과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18].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 실습을 접하면서 전문직 간

호 현장의 요구를 접한 경험 후 대인관계능력이 중요함을 인식

하게 된 결과라고 해석된다. 

한편 지역사회 특히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지역주민

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방문건강관리, 금연, 건강행태개

선, 암 관리, 심혈관계 질환 예방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전

염병 관리 등 사업과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

므로 보건간호사의 ‘실무 ․ 기획 역량＇이 더욱 강조된다. 다양

한 지역사회 주민의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며[15,30], 다른 분야 비하여 좀 더 협동적 상호작용 능력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4학년 학생들은 지역사회 간호학을 수업

을 마친 학생들로서 일학년 학생에 비하여 전문직 간호사의 의

사소통 및 대인관계 능력을 더욱 중요하게 인지하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10가지 간호사 자질 중요도 모두가 문화역량과 

유의한 긍정적 상관성을 보였음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

다. 즉, 10가지 간호사의 자질 모든 영역에 걸쳐, 간호사 자질을 

중요하게 지각할수록 문화능력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10가지 간호사 자질 모두 문화역량 증진에 

필요한 전문직 역량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중 문화역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간호사의 ‘간호지식’이나 ‘간호기술’보다는 ‘환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간호전문직 윤리 구현’ 및 ‘교육 및 연

구 능력’이 가장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위한 문화역량 강화 교육 프

로그램은 지식이나 간호기술 증진에 목표를 둔 학습방법 보다

는 인성개발 중심의 문화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간호 전문직 윤리 교육이나 간호 연

구 교육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Choi 등[10]은 간호대학생

을 위한 문화역량 강화 교육 모델은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떠나

서 그룹 토의, 비디오 토픽 토론, 온라인 토픽 토론 및 성찰 일지 

등을 권장하였다. 학습도구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또

한 Yang 등 [8]의 연구결과에서 결혼이주여성을 돌본 경험이 

있었거나 외국을 여행한 경험이 방문간호사의 문화역량에 긍

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듯이, 교육을 통한 학습기회뿐만 아니

라 여행, 자원봉사활동, 외국인 접촉 등 다양한 문화 경험을 활

용하여 간호사의 문화 역량 개선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 외에도, 국내 다문화에 민감하고 신뢰도 높은 간호사 자

질 중요도 측정도구와 문화역량 도구 개발에 대한 연구가 꾸준

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간호의 주요 다문

화 대상자를 중심으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문항을 개발하였

다. 본 측정도구의 예비조사 시 간호대학생 4개 학년을 모두 포

함시켰을 때 Cronbach's ⍺는 .79였는데 본 연구에서 1학년과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Cronbach's ⍺는 .74로 다소 감

소하였다. 저학년의 경우 환자를 돌본 경험이 없어서 본 도구의 

시나리오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신

뢰도 계수가 낮아졌다고 해석한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화역량 측정도구를 다른 간호대학생과 임상실무자에게 적

용하여 본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재확인하고, 국내 교

육 및 실무 현장을 잘 반영하는 안정된 측정도구로 발전되도록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본래 문화역량 개념은 실제

로 적용되고 있는 나라의 시대적 배경, 인구 구성 및 주요 건강 

문제에 따라 크게 의미가 달라지므로, 외국의 도구를 그대로 

사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측정도구의 내용 타당성에 무리

가 뒤따른다고 판단한다. 최근 국내 다문화 환경에 맞는 문화역

량 측정도구 개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앞으로 다양한 현장에 

적용하여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상태이다[26]. 

실제로 간호사 자질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복합적이므로 

신뢰성 있고 타당성 있는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

와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간호사의 수행을 직접 관찰 도

구를 사용하면, 관찰자의 편견이나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우

려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든다[15,17]. Kim[18]은 비판적 사

고, 리더십, 정보 활용능력, 문제 해결능력, 외국어 활용능력, 

보건의료 정책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등을 포함하여 간호사 자

질을 측정하였는데 이는 전문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할 때 적합

하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

에 전문적 간호지식이나 간호기술 등의 개념을 단순화하여 측

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의 일부 학생을 대

상으로 하였으므로 본 연구결과가 국내 간호대학생의 문화역

량을 모두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의 해

석 및 일반화 시에는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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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및  제 언

본 연구는 200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진

이 개발한 ‘문화역량’ 측정도구와 ‘간호사 자질 중요도’ 측정도

구를 사용하여 주요 간호사 자질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화역

량 점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환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 간호 전문직 윤리 구현 및 ‘교육 및 연구 능력’을 중요시하

는 간호대학생일수록 문화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료는 문화역량이 높은 학생, 혹은 간호사인지를 

예측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간호

대학생의 문화역량 증진 프로그램 운영 시 지식이나 기술 보다

는 간호에 대한 열정이나 전문직 윤리를 강조하고 탐구 능력 강

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국내 다문화에 민감하고 

신뢰도 높은 전문직 자질 측정도구와 문화역량 도구 개발에 대

한 추후 연구가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문화역량 측정도구를 임상실무자에게도 적용하여 신

뢰도와 타당도를 재확인하여 안정된 측정도구로 발전되도록 

추가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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